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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.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

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 

허가-특허 연계는 한미 FTA 의약품/의료기기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그것이 한국 제약산

업과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접근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불충분

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비용·편익 비교 분석 결과 ‘단기적으로 국내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

있으나,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

있을 것으로 기대됨’이라는 추상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을뿐이고,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재정 및

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.

 

또한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(한국제약협회에서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제출)과 이해관

계인 협의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의약품

가격 및 건강보험재정, 환자의 접근권에 관한 협의과정이 없었으며,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

및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.

 

HIV/AIDS인권연대 나누리+는 에이즈감염인 및 환자의 건강권과 약 먹을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

서 허가-특허 연계제도가 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이, 이해당사자인 환자 및 국민의

의사가 반영되지도 않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.

 

 


